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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의 상대적 특성: 교착어, SOV 어순, 주제어 부각
1.1 교착어
- 고립어(isolating language): 

중국어, 영어(예외: 인칭대명사 격 변화, 명사 소유격 ‘s, 동사 3인칭 단수형)
- 굴절어(fusional language): 

문장 속의 문법적 기능에 따라 단어의 형태가 변화하는 언어이다. 한국어가 속해 있는 교착
어(膠着語)와는 달리 어근과 접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인도유럽어족의 산스크리트어, 그
리스어, 라틴어, 러시아어, 독일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체코어와 셈어파의 아랍어 등
- 교착어(膠着語, agglutinative language): cf) 아교(阿膠) = (eng.) glue

교착어는 단어의 중심이 되는 형태소(어근)에 접두사와 접미사를 비롯한 다른 형태소들이 
덧붙어 단어가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말레이어의 경우에는 단어의 중간에 붙는 접요사(接腰
詞)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 때, 어근과 접사는 굴절어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결합이 느슨하여 제각기 자기의 어형
을 항상 지키고 있으며, 둘이 융합해 버리는 일은 없다. 따라서 그 단어의 핵심이 되는 어근
의 형태 자체가 변하는 굴절어와는 달리 어근의 형태는 변하지 않고, 각자 고유한 의미를 지
닌 형태소들을 병렬적으로 이어 하나의 구(句)와 문장을 만들게 된다. 

터키어, 몽골어 등 알타이어족으로 분류되는 언어들이 대표적인 교착어이며, 또, 한국어, 일
본어, 말레이어, 아프리카의 반투어군 언어 등도 교착어.(from 한국어 위키) 

--> 한국어에서의 조사, 어미의 문체적, 레토리칼한 특성/기능!

1.2 SOV 어순
- SOV 언어들은 SVO 어순의 언어들에 비해 문장의 통사적 안정도가 낮다. 그래서 영어, 중

국어 등과 같은 고정 어순을 나타내는 언어보다 자유 어순을 나타내는 언어들이 많다. 따라
서 주어와 목적어가 위상으로 구별되는 SVO 언어들과 다르게 SOV 언어들은 형태소에 의
해 주어와 목적어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한국어(조선어), 일본어, 터키어, 몽골어, 헝가리어, 아이누어, 티벳어, 힌디어, 페르시아어, 
라틴어...

  SVO The dog chased the cat. 
SVO 狗追猫。[gǒu zhuī mā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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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V 犬が猫を追いかけた。[inu ga neko o oikaketa]
  SOV 개가 고양이를 뒤쫓았다.

        * 한국어에서 어순의 자유도
        SVO    John met Mary in Seoul.
                (동사/부사 순)
        SOV    철수는 서울에서 영희를 만났다.
                (원칙적으로, 주어/목적어/동사 & 부사/동사 순)
                철수는 영희를 서울에서 만났다.
                (때로는 ‘영희를’이, 때로는 ‘서울에서’가 부각되는 느낌)
                서울에서 철수는 영희를 만났다.
                (‘서울에서’를 아주 부각시킴)   
                서울에서 영희를 철수는 만났다.
                영희를 서울에서 철수는 만났다.

- SVO형이며 고정 어순의 성격이 강한 영어, 중국어는 특정 품사의 어휘가 그대로 다른 품사
로 전용되는 게 쉽다.

       police(명사, “경찰”) --> police(동사, “경찰질(?)하다” “경찰 권력으로 통치하다”...)
- 수식어(관형절, 관계절 등)와 피수식어의 위치

--> 인도유럽어를 번역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된다.
             특히, 관계절이 길거나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

1.3 주제어 부각(topic prominence language)
- 이것은 한중일 공통
- 예외) SVO or SOV로 인한 차이

한국어: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일본어: 象は鼻が長い.  [zō wa hanaga nagai]
영어: Elephant has a long nose.
중국어: 大象有长鼻子. [dà xiàng yǒu cháng bízi.]

- 반면에, 보통 경우 
한국어: 장삼은 내가 이미 만났다. 
일본어: ジャンサムは私がすでに会った.  [jansamuwa watashiga sudeni atta]
중국어: 長三我已經見過了.  [zhǎngsān wǒ yǐjīng jiànguòle]
영어:   Zhangsam, I’ve already seen (him).

한국어: 이 나무는 잎이 매우 크다.
일본어: この木は葉が非常に大きい。[kono kiwa haga hijōni ōkī]
중국어: 這棵樹葉子很大。[zhè kē shù yèzi hěn dà]
영어:   This tree, (its) leaves are very big.

- 그런데, “은/는”과 “이/가” 사이에서의 선택은 때때로 매우 어렵고 미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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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세기 말 이래 한글 전용의 몇 가지 문제들
- 한글 창제의 신화 1) 그다지 과학적이지도 않다.
                   2) 설령, 문자 형태의 창제 원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언어 자체가 과학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3) ‘과학적인 언어’라는 발상 자체가 웃긴 것이다.
                       (모어를 논리적으로 or 다양하고도 풍요롭게 쓰는 것 
                        & 그 성과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 한글 창제의 핵심적 동기는 한자의 발음/표기에 있었다.
                   5) 창제된 후에도, 여전히 지식인들은 한문을 썼다. 
＜설공찬전(薛公瓚傳)＞ 1511년 무렵 채수(蔡壽)가 지은 고전소설, 최초의 한글소설.
                      소설 원본은 한문이다. 1996년 발견.
<홍길동전(洪吉童傳)>   1612년 허균이 지은 한글소설. 최초의 창작 한글소설이다. 
독립신문   창간 1896년
개화기 이전까지의 이중 언어 생활: 지식인들의 문헌 생활 in 한문
        유럽의 중세: 라틴어가 지식인들의 언어(한문, 아랍어, 산스크리트어...)
     영어의 경우, 베이컨이나 셰익스피어의 글을 현대 독자가 읽는 게 가능
     한국의 경우, 한문으로 된 박지원의 글을 현대 독자가 읽을 수 없다.
개화기 때부터, 일본어를 모델로 해서, 국한문 혼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일제 시대에는 ‘국어 = 일본어’였고, 조선어/일본어라는 이중 언어 생활이 계속됨
   cf) 시인 이상(李箱, 1910년 ~ 1937년): 처음에는 일본어로 시를 발표  
해방 이후에도 상당 기간, 학문과 정보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일본어 문헌에 의존
4.19세대: 한글로 글 쓴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in 소설 & 비평)
미국과 유럽으로의 유학이 확산된 것은 1970년대 --> 유럽어로 학문과 정보 수입 & 처리
1970년대 중반 이후 공공 문서의 한글 표기가 법제화됨

그러나 여전히 법률 관련 문체는 내용적으로는 국한문 혼용체, 표기만 한글로
한겨레신문 창간 1988년: 일상 수준에서 한글 전용이 본격화함

cf) 일본의 경우 
한글 전용으로 잃은 것: 한자어로 이루어진 어휘들의 의미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짐.
                      한글로 표기된 동음이의어들의 문제
                      중국어, 일본어와의 어휘 수준에서의 연결/연관을 잃어버림  
얻은 것: 소리 중심의 기표적 자유로움, 기표적 유희.
        ex) 브금 = BGM
            잉여 > 잉문학, 장잉정신, 잉여(어)공주 
            쿨한데 + 하찮은 = 쿨찮은 

3. 한국어의 현재
1) 새로운 세대의 기표적/디지틀 아비튀스(habitus, 습성)
2) 기표적 아비튀스: 표기 체계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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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조어, 유행어 등의 사용에서 보듯이 어휘가 소비 대상이 됨
3) 디지틀 아비튀스: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삶 
                   체험의 감각적 직접성, 구체적 복합성 상실
4) 언어와 언어적인 것의 관계 
- 기억[/유토피아]과의 관계
- 권력과의 관계
- 지식/정보와의 관계
- 콘텐츠/내러티브와의 관계

4. 신조어/유행어: 몇 가지 사례들의 분석
신조어 전체에 관해서는 엔하위키미러의 ‘신조어’ 및 ‘속어&유행어 관련 정보’ 항목 참조
https://mirror.enha.kr/wiki/%EC%8B%A0%EC%A1%B0%EC%96%B4
https://mirror.enha.kr/wiki/%EC%86%8D%EC%96%B4%26%EC%9C%A0%ED%96%89%E
C%96%B4%20%EA%B4%80%EB%A0%A8%20%EC%A0%95%EB%B3%B4\
1) 명사의 경우
촉
쌩얼
멘붕
시월드
자존감: 자존심 + 감(정)
2) 동사의 경우
발린다 
까인다
썸탄다
간본다(사람을, 인간관계를, 상황/상태를...)
3) 부사
ㅋㅋ
뿌잉뿌잉

5. 어휘 선택: 어휘들의 무게/빛깔과 상호비례성/어울림 
--> 조어법(措語法, diction)에 의한 레토릭 효과
1) 추상적인 것[개념, 전문어, 이론적 어휘]과 구체적인 것
2) 한자로부터 만들어진 것[한자어]과 그렇지 않은 것[고유어/토착어, 외래어]
3) 안정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신조어, 유행어, 인명유래용어(eponym)...]
4) 병렬 처리된 구문 안에서: 단독 명사와 명사구...

6. 조사 및 어미의 사용과 처리

1) 조사 몇 가지 사례

누가 돈을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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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씨는 무슨 띠예요?

나는 내일 베이징으로 간다.
내가 내일 베이징으로 간다.

흙과 모래가 벽돌이 되었다.
흙과 모래가 벽돌로 되었다.

[철수가 정치를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었다.
철수는 [정치를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땅 넓이에 비해 사람이 많고 높지 않은 산들이 많다.

2) 어미 사례: 인과 관계의 경우
비가 와서 강물이 불었다.
비가 오니 강물이 불었다.
비가 오니까 강물이 불었다.
비가 오매 강물이 불었다.
비가 오므로 강물이 불었다.
비가 온즉 강물이 불었다.
비가 오는지라 강물이 불었다.
비가 오기에 강물이 불었다.
비가 오길래 강물이 불었다.
비가 오기로 강물이 불었다.
비가 오는 까닭에 강물이 불었다.
비가 오는 통에 강물이 불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강물이 불었다.
비가 옴으로 해서 강물이 불었다.


